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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中世 仙境說話의 展開(1)
- 六輯 志怪를 中心으로 -
金 71그 東
중국 소설은 문학적 관습에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다. 前代 이야기의 구조 
나 구성요소가 後代에 많이 傳承된다. 志怪의 여러 유형의 詢話 중에서 仙境
說話는 그러한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회이다. 선경설회는 중 
국소설사에서 매우 강한 생명력을 지난 설화로 후대 소설의 벨전에 미친 영 
향이 크다 선쩡설화는 神話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후대 愛↑띔小說의 탄 
생 및 발전과 관계가 깊다-
지급끼지 선경설회에 대힌 연구는 대체로 六朝 시내 지괴를 증심으로 이 
루어졌다 1) 산경설화의 기윈에 대한 연구나， 그것을 계통적으로 논의힌 연 
구는 잦이- 보기 어려운 듯하디 __ 2) 
순천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1) 王國良<{鍵쯤1휘1t펌RjE↑초小說빠f'}E}>(文벚哲!컨版社， 1984년) 269-275쪽‘ 
李뿜빼<六朝道敎j同天說@W~후歷f山;境小說> (<{小說歐曲빠究〉 제 I 집‘ 聯經
出版事業公司， 1988년) 
2) 선경설화에 대한 계통적인 띤구로는 日人 小)1 1 環樹의 연구가 았마. 그는 
〈太平廣記〉에서 선걷섣파른 선별하여 그것의 구성요소를 여넓 가지 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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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꽤話에서부터 志佳와 l폼 傳奇까지 通時的인 관점에서 연구된다 3) 
본 연구는 그라므로 산경설화의 변이과정의 탐색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선경설화의 통시적인 접근융 통해 중국소설의 발전적인 면모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괴와 잔기의 성격 빛 특질 규명에 대한 보다 병획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선경설화는 선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선경설 
화는， 11버境어i의 진입， 선경에서 仙女와의 만낚， 선경을 나오면서 선녀와 이 
별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고，4) 이 처l 
부적인 구생요소 중에는 시대에 띠라 다른 요소가- 첩기되거나 이전의 요소 
가 변형 혹은 탈락되기도 한다. 이 중 선녀와의 만남(결흔과 사광)과 이별의 
모티프가 선경설화의 핵심이다. 선녀와의 만남과 이벌은 선경섭화에서 필연 
적이다. 
해냈다. 小川環樹，~中國小說σ〕짧究)>(岩波書店， 1968년)， 267-270쪽 참조 
(여넓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아래의 注 4)를 참조 바람). 이 연구는 그 
구성요소를 통해 선경설화의 한 범주를 섣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선경설화의 발전이냐 변화 과정어} 대해 논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 
정섣화의 소설사적 위상이나 중요성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를 극복한 띤구 
는 鄭在書 교수어}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日人이 추출한 선경설화의 여랩 
까지 요소를 〈山海經〉과 연관하여 선경설화의 연원을 신화에 두고， 니아 
가 육조를 중심으로 선캉설화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것이 영웅신화적 팀 색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받히고 있다. 鄭在書，~不死의 神話와 思想)>(민음 
사， 1994년) 86-87쪽， 147-153쪽 참조. 
3) 펼자가 연구 범위를 딩 전자까지로 한정한 것은， 선정설화가 탕대에 이르 
면 새로운 형태로 서서히 변형되기 때문인태， 이는 논문의 전개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디. 
4) 1) 산 중에 유랑하는 샤람이 았고， 선경은 산이거니- 海島로 재시된다 2) 선 
경에 도착하기 찬에 동굴을 통과한다. 3) {I山藥과 식룹을 벤는다. 4) 마녀와 
결혼한다. 5) 도숨을 전수 받고 션물을 얻는다 6) 고힘뇨을 그리워하거나 돌 
아가기를 권고 받는 q. 7) 선경과 속세의 사간 정과가 디르디. 8) 다시 돌 
아오거나 돌아오지 못한다 小) 11環樹， 위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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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에서 남녀의 만남과 。1 별은 神(여)과 언간(남)과의 관제로 나온다. 신 
은 天帝의 딸들로 女뼈l아다 천저l의 딸로는 쨌帝의 딸인 女桂와 搖姬， 흙의 
두 띨(媒皇과 女英)， 그리고 代義Ái의 딸 ;;S~[ff 있다 이 중 파깅#딘를 재외하 
고 모두 〈山海經〉에 다음과 감이 전한다.5) 
)) 디시 북쪽으로 200리틀 가면 발구산이라는 곳인데 산 우}에서늠 산뽕나무기 
많이 자란다 이곳의 이펀 새는 생김새가 까미귀 같은다l 머랴에 부늬가 있고 부 
리기 회며 발이 붉다 이름을 정위(精衝)라고 하며 그 울음은 자신을 부르는 소 
리와 같다 이 새는 본래 씻帝의 어린 딸로 이픔을 女i핸라고 하였디 여왜는 동 
해에서 노닐마가 물에 빠져 돌아오;z.'， 못하였는마 그리하여 정위가 되어 늘 사쪽 
산의 나무외 돌을 붙어다기 동해름 버l우는 갯이디‘ 끊水기 여기에샤 나와 동쪽 
황하에 흘러든다 (又北二百멀， 日發嗚之l괴 其上多ltí木. 有鳥끊， 캠~~:k:如鳥， 文륜， 
다1~앓， iiÍ<;1:!., 名日精衛， 其嗚답該. 是찢帝之少女名터女桂， 女桂游子東海랩iîil끼'5ß， 
故寫精衛， 常街i쩍다D깐木石‘ μ煙子東悔 헬기，，-tJ]월， 東流注子{可)<北山經 )6;
2) 다시 동쪽으로 2예리를 가면 고요산이라는 곳이 있디 3z팍은으l 띨。} 여기에 
서 죽었는데 그 주검융 女P라고 하고， 옳草로 변화하였다 그 잎은 서로 겹쳐 
니고 꽃은 고二렇고 열매늠 새삼 같은데 이것을 먹으면 남에게 사링을 받는다. (又
束二百뿔‘ B짜搖之山 帝女死훌， 其名日女F ， 化寫 옳草， 其葉합13X" 其華黃， 其첼 
þll3ti fr, ß~Z~댐子人)<中 IU經 )7) 
3) 다시 동님쪽으로 120리를 기띤 동정산이라는 곳인데， 산 뒤에서는 항금。1， 
기숨에사는 은과 철이 많이 나며 나무로는 아기위·배-달 유자니무가， 풀로는 간 
초 미무·작약·궁궁。l기 많이 자란다 천제의 두 딸이 이곳에 살고 있으며 그들이 
늘 장강의 깊은 곳에샤 노닐변 예수와 원수의 풍파가 소상의 깊은 곳에서 맞부 
5) 아래의 원문과 밴역은 鄭훈書 譯注， <:1U海經::?-(민음사， 1993년)에 의까했 
。
n 
6) 위의 책， 133-134쪽 
7) 위의 책， 182쪽. 뚫f미에 의하면， 갓帝의 딸은 搖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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딪히는태 그것은 구강의 근처에서이다- 그들은 불속을 드니들 때 반드시 회오라 
바람과 폭우를 몽밤한τ} 이곳에는 과상한 신틀이 많은뎌1 형상은 사럼 같지빈→ 1맴 
을 머리에 아고 양손에 쥐고있다. (여기에는) 괴상한 새도 많디 (又핏南-→百二十 
里， 딘?[허흙之山， 其上多짧金， 其下多銀鐵， 其木多↑텀찢9橋臨， 其 월;多쫓홍홉홍蘇헝藥형 
짧 帝之二女居之， 是常遊주江淵뿔m之j봐， 交蕭빼之Mfa， 是ft九江之댐， 出入必願風
暴雨. f뜯多怪j데띠， 狀如人ïliï載뾰，ti.右手햄뾰. 多1초鳥)<中 1μ經 >8) 
이들 산화에는 여라가지 신화의 상징적얀 요소가 었다 어린 소녀(흑은 
여자)， 울， 죽음， 變形(새， 香草)， 사랑(性)， 뱀 퉁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생성， 재생， 불멸， 다산， 풍요‘ 생식 등의 이마지를 가지고 았으며， 달의 선화 
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9) <{산해경〉을 月神，t듭{때의 관점에서 풀이하 
는 삼而未는 위의 두 신화에 나오는 精衛와 짧草를 달괴 관련된 再生의 산 
화로 파악한다.10) 이틀 신화는 죽음과 재생(변형) 관념의 원시산앙의 한 형 
대에 속한다.1 1 ) 
얘기에서 중요한 접은 2)에 나오는 女神인 搖姬의 얀간과의 사랑이다 이 
것이 후대의 변모를 거쳐 인간과 신의 결합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 
이는데， 搖姬는 宋玉의 <高堂眼>에서 楚懷王과 사랑을 나누는 여선으로 
등장한다.<고당부>에 인용된 <靈陽꿇舊傳>에 다음과 같이 전한마. 
f;‘많의 딸 죄엎姬는 결혼을 못하고 죽어 Æ山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다 때문에 
댄다l의 女라고 한다 楚懷王야 高堂에서 놀다 낮에 점-을 자는데 꿈 속에세 이 女
i}I륨을 만났는데， 자신을 포1.'-1의 女神이라 했다. 王아 이로 인해 그녀를 사링히였 
8) 위의 책， 218-219쪽 천제의 두 딸은 뚫의 두 딸로 짧의 王紀였던 柳멸과 
女英。1디.(표械) 뚫도 신화 속에서는 天帝이다(옳퍼) 
9) 미르치아 엘리아드 지읍， 01재실 옮김，<{종교사계론::?(까치， 1993년) 153- l8l 
쪽참조. 
10) 柱而末 著.， <{山海經神등핀系統::?{學生書局， 1984년) 84, 104쪽 
11) 王孝慶，<死與再生-[펑型떼歸的神話￡행與古代時間信찌>(<{古典文學〉 저1 
7집 , 學生書局， 1985년) 137-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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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꼬山의 남쪽에 누각을 만들어 朝雲이라고 했다 후에 裵王。l 또 高堂에 
서 놀았디.(未帝女挑姬， 未行ìTrï추， 짧於ZE山之없 故꼬山之女 쌀懷王밸於高쏟， 畵
寢夢見與꽤遇， 自稱是꾀즈山之女. 王因幸之‘ S칫혔파운觀於Æ山之南， 號탔朝雲， 後검드麗 
王H츄， 復遊於高康 )12) 
알반적으로 판山의 여신이과고 하는 搖姬는 여기에서 결혼을 못하고 죽은 
인물로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江麗의 <別歐>에 송옥의 <고당부>를 안 
용한 곳에서도 동일하게 보인다 13) 요컨대 쳐엎姬는 결혼을 못한 채 죽어 亡
흔명으로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여신인 것이다. 여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 
이냐 풍요와 관련이 깊은 신화적 인물이다 이리한 성격을 가진 帝女가 남자 
와 결합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려운 /fí$話쫓嚴的 사고이다. 
남녀의 만남과 사량이 제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詩經〉의 <鄭風>
詩에서도 나타난다.<정풍> 사는 청춘 남녀들이 봄이 되면 演水와 浦水에 
나와 사랑을 나누다가 참藥을 서로 주고받으며 헤어진다는 내용이다 〈韓
詩〉에 의하면， 三꺼 上E節에는 漢水와 벼水 가에 나와 招챔續總14)하고， 蘭
草틀 들고 니와 不縣을 제거하며 얘연꺼리 불가로 나간다고 한다 15) 여가에 
내오는 물， 남녀， 초흔속백 등의 이미지는 풍요를 기원하는 農親찢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16) 
〈楚解〉에는 神과 인간간의 사랑과 애정을 노래하는 E歌가 많은데， 재 
의적연 성격이 강하다 17) 특히 <九歌> 중에서 남자와 여신의 만남과 사랑 
12) 蕭統 編‘ 〈文選::>(上-f)(正文社， 1983년)， 445쪽 
13) 위의 책， 395쪽i “我帝之季女， 名El搖姬， 未行而亡， 封子꼬山之좋， 精끼때짧 
草， 훌目靈호” 
14) 塊을 불러 쨌에 이어주여 생병을 재생하게 한다는 의미얀 듯함 
15) 金學主 譯，1<詩經::>(明文훈， 1984 1닙) 164-165쪽 
16) 格拉耐 著， 張싫遠 譯， 〈中탱古{~的聚禮與歌짧::>(上海文藝出版社， 1989년) 
147-154쪽 참조， 엘리아드， 앞으1 책， 335-3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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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래하고 있는 <湖君>， <湖夫A> ， <山怪> 등은 제녀와 비슷한 성격 
의 것으로 주목된다 <상부인>과 <상군>은 천제의 두 딸과 관련이 있 
고，18) 남자와 여신(男神과 여자)의 사량이 강렬하게 표출되어 나타난다.<산 
괴>에는 사랑을 갈구하는 어련 소녀가 나오는데， 天帝의 어린 딸인 짧姬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f:k義fEJ의 딸 1S~è는 洛水에 삐져 河神이 된 여신으로 
<離購>에서는 품女로 형상화되고 있으며，19) <洛神脫>에서는 鍵王과 사 
랑을 나누는 여신으로 등장한다 20) <九歌>에 나오는 이러한 여신들은 앞 
의 〈산해경》에 나오는 여신들처럼 어린 나이， 불， 죽음， 흔령 등의 동일한 
성칠을 가지고 았으며， 대체로 제녀의 형상에 기-깝다. 이러한 여신은 죽은 
뒤 재생한 흔이기 때문에 남자와 사랑을 나눈 뒤 이별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제녀의 죽음과 재생， 그리고 남자와의 사량은 이후 선 
경설화의 원형이 된다. 즉 (결흔을 하지 못하고) 죽은 어린 소녀， 변형과 재 
생 인간과의 사랑과 이별 등의 요소는 선경설화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형생 
한다. 
m 
위의 제녀(여신}의 죽음， 변형， 재생은 선경설화의 선녀 출현과 밀접한 관 
련을 기진다 변형은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혹은 전혀 다른 異種
17)<楚歸〉의 m:歌찢5嚴的 성격에 대해서는 金寅浩의 〈楚햄의 검즈歌↑生 TJl‘깡E :Þ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2년) 참조 
18) <상군>와 <상부인>의 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면， 쫓의 두 딸과 
관련 있다는 섣이 지배적이다‘ 金寅浩， 워의 책， 194쪽 
19) 옮壽頻， 梅뺨生 譯ÌÌ.，<楚辦쏘譯:Þ(貴州人民出版j社， 1993년) 19-20쪽 창조 
20) 蕭統 編， 앞의 책， 453-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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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중국인의 창조관과 접백되어 있다.2 1 ) 이러한 변형을 
통한 장조적인 관념(재생 관념)은 선경설화에 그대로 전승된다. 
奏漢代에는 신선사상이 성행했다. 신선사상은 인간의 不死 추구가 근본적 
얀 목표이다. 그래서 죽음， 변형， 재생의 제녀 신화는 쉽게 신선사상과 결합 
한다 즉 신화에서의 변형， 지1 생 관념이 신선사상과 결합되어 신화제의의 상 
정적인 죽음이 인간의 실재 죽음에 적용된다. 인간은 죽은 뒤 그 혼이 사라 
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쫓융棄山이나 西王母가 지배하는 西方世界와 같은 11Ü 
핸에서 재생한다는 관념22)으로 재녀 신화를 변용시킨다. 그래서 제녀의 죽 
음과 재생의 상정성이 신선사상의 외피를 입고 산화상의 죽음의 공간(無갤 
間)이 仙境(저세상)으로， 제녀가 산녀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제녀는 신선 
사장의 영향하에 신화적인 인붙이 이니라 神仙으로 니온다. 그 대표적인 예 
기 〈列仙傳》의 <iJr.松子>， <江떠二女>에 나오는 씻帝의 딸과 漢水의 
女神인 二女23)이다 이들은 모두 이제 女神이 아니라 神仙으로 나타난다 24) 
이렇게 해서 선녀기 등장하는 仙境說話의 초기형태가 형성띈다 이 초기 
형태의 선경설회는 〈樓神記〉에 집중적으로 나온다.<;:수신기〉애 재녀 신 
화의 변형된 선경설회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것은 千寶의 《수신기〉 편 
찬 통기외도 무판하지 않다. 
간보는 두 사람(待牌와 그의 兄)이 죽어 재생한 경험을 똥해 “古今의 神
i~ff靈異와 人物變化를 모아서 《수신기〉라고 하였다"(擺集古今神祖靈異人物 
變化， 名寫裡神記)25)고 〈수신기〉의 편찬 동기를 밝혔다. 이 편찬 동기에는 
21) 마이클 로이 지읍， 이성규 옮김，<;:古代中國人의 生死觀)>(지식산업사， 
1993년)， 89쪽 
22) 위의 책， 제3장 참조 
23) 郭樓에 의하띤， 江떠二女는 천제의 두 딸이다， 郭壞注，<;:山海經 · 쩍天子 
f專)>(1탬魔害社， 1995년) 109쪽， 
24) 劉向 擺， <;: )7 1/↑山陣)>(上海古籍出版社， 1990년) 1 條， 24條
25) <;:품書)> <千寶傳>，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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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엿보다도 재생 관념이 깊이 개재되어 있다. 재생은 변신， 변화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였다. 이라한 점에서 《수신기P 12권의 卷頭에 있는 <變
化論 >26)은 특히 주목된다. 이 글은 漢代思想의 중심이었딘 陰陽五行의 氣
1t論에 뿌리를 두고 인간의 삶과 죽음， 한 생명체가 다른 생병체로 변회{鬼， 
妹怪 등)하는 이유를 변화의 관점에서 풀이한 내용이다.꾀 간보는 이러한 관 
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수합하였고 따라서， 신화 중에서 變形 神話만을 특별 
히 수록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14권에 나오는 죽어 다시 펌女 
폐體로 재생하는 이야기， 端微가 不死藥을 훔쳐 달에 도망가 두꺼버가 되었 
다는 이야기， 그리고 앞서 언급되었던 저l녀가 죽어 香草로 변했다는 이야기 
가 그라한 예이다，28) 
〈수선거〉에는 대략 여섯 편의 선경설화가 전한다. <tt蘭香>， <꿇찮>， 
<榮玉>， <辛週度>， <談生>， <盧充>29)이 그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그 
성격상 전자의 두 여야기룹 仙女下降 이야기로， 후자의 네 이야기를 莫婚 이 
야기로 구별하여 살펴 보겠다 
선녀하강 이야기인 <柱蘭香>과 <옳超> 두 이야기에 나오는 柱蘭香과 
成公知環은 선경에서 不死의 존재로 재생한 선녀이다. 두 선녀는 결혼을 못 
하고 일찍 죽은 여자로 남자와 결혼 하기 위해 天上에서 地上으로 下降한다. 
두난향은 “西王母가 낳은 딸로서 그대(筆者 注， 張碩을 가리컴)봐 결혼하도 
록 보내졌고"(阿母所生， J똘授配君)30) , 성공지경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天
帝가， 저의 외롭고 고달픔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내려가 결혼하도록 하 
26) 千寶， 黃縣明 譯注，<:::樓神記全釋:J>(월 }I‘|人民出版社 1991 년)， 300條
27) 康짧梅，<試E섭變化論略論抽피벼듬B的成書立意和篇目體例> ( <:::小說敵曲4자究〉 
제3집， 聯經出版社， 1990년) 참조 
28) 千寶， 암의 책， 340條， 351條， 352條
29} 위의 책， 30條， 31 條， 394條， 395條， 397條
30) 위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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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早失父母， 天帝哀其孤苦， 遺令下隊從夫.)31)며 남자의 꿈 속에 나타나 
말한다. 두 선녀는 女神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듯 결혼과 사랑을 위해 인간세 
계에 하강한다. 그 결혼의 중개자는 천상의 西王母와 天帝이다. 즉 결혼은 
天定에 의해 성립된다. 
선녀와 인간의 만남에는 이벨이 펼연적이다. 그녀들이 亡塊32)이기 때문이 
다. 두 남녀가 특정한 날에 서로 만남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지만， 지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지는 봇한다. 성공지경은 “나는 神人입니다여려 해 동안 
그디}와 교제하여 그 情이 양지 않은데 하루 아첩에 이별을 하는 것이 어찌 
비통하져 않겠습니까 사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나 서로 잘 지내죠"(我 
神人lli， ...... 積年交結1 恩義不輕， 巨分5]0， 울不J협恨. 勢不得不， 各自努力)33)
라며 떠나간다 
이별에서 한가지 중요한점은뺑勳이다. 이 증물은 〈楚解〉의 <상부인> 
과 <상군>애도 보이는데， 祚이 인간에게 내리는 선물이다.쇄 이 점에 대해 
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것은 不死 및 지}생 의식과 관련이 깊다. 이 
증물은 선경설화에서 중요한 한 요소이며， 점치 증물의 부여 방식파 그 의미 
가 변하기도 힌다. 
병혼 이야기는 여자가 瓚幕에서 귀신으로 등장하는데， 산겸에서 선녀까 
하강하는 션디하강의 이야기와 동일한 형태의 초기 산경설화이마. 귀신파 
분묘는 선녀， 선경과 다르져 않다. 명흔 이야기는 선녀하강 。l 야기와 마찬가 
3 1) 위의 책， 41쪽 
32) 이 두 션녀는 현세의 인물로 죽은 뒤 망혼이 되었음. 이 점에 대한 구체적 
얀 논의는 小南→郞 著， 孫昌武 譯，<中國的神話傳說與古小說)>(中華雲局，
1993년) 249-253쪽 참조 바땀 
33) 千寶， 앞의 책， 42쪽 
34) <빼夫人>에는 뺏， 쌀， <1뼈君>에는 決， 뼈가 선물로 냐온디. 黃壽順， 梅
;쩌生 譯ß:， 앞의 책， 36쪽， 39쪽.<漢武內傳>에서는 西王母가 漢武품에게 
복숭아를 내린다 〈大zp廣記)>(~l 0 卷)(中華書局， 1990년)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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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죽어 그 혼이 살아-나(재생) 낚자와 무텀에 
서 결혼(훗婚}하고 이별한다는 이야기야다. 네 이야기 중에서 <담생>에서 
만 여자의 결혼 여부가 불분멍하지만， 다른 이야거들은 모두 동일하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지괴에서도 됐事↑똥이 뛰어난 이야기들인데， 詩가 삽입된 
<자옥>， <노충>이 특히 그러하다.<자옥>을 예로 명혼 이야기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자. 
吳조 솟差의 어린 딸의 。l름은 짧玉이다.=Jj年 18세로 才統가 출증한 아리따 
운 소녀였다. 열 아홉의 나이로 도술을 지진 韓重이리는 사내가 있어 그녀는 그 
를 좋아해 비밀리에 서선을 왕래하며 그의 처가 되기로 했다. 한중은 齊휩、지빙에 
서 공부했기에 떠나먼서 그의 부모에게 솟差의 집안어l 婚뼈을 청할 것을 당부했 
다. 솟差는 화-를 내면서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지옥0] 숨。l 덕혀 죽게 되 
자 탬門 밖에다 장시를 지냈디 三年0] 지나 한중이 돌아오} 그의 부모에게 그 사 
실을 따져 불으니 “왕이 옵시 화를 내니 자옥이 숨。l 막혀 죽이 벌써 장사를 지 
냈다"고 답했다. 한중은 눈불을 흘리고 애통해 히며 옮需에 쓰는 性과 뺑를 준 
비해 묘소로 조문윷 갔대. 지옥의 혼。l 무덤에서 나와 한중을 보고는 눈물을 주 
르록 흘리면서 밀했다 “옛날에 팅선아 떠난 뒤 당신의 잉친께서 저의 아버지애 
자 혼언을 청했을 떼 그 바램이 꼭 이루어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히자 
않게 당신이 떠난 후 이런 운t껑을 맹했으니 어찌히겠습니까!‘’ 지→옥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노래를 부르기 사작했다. ‘남산에 까마←귀 있고， 북산에 그물을 펼 
쳐 놓았네 까마퀴가 높이 닐야까 버리니 그물을 어찌할까t 그대를 따르고 싶었 
지만 헐뜯는 말들이 너무 많구료. 슬흉이 가슴에 맺혀 병 생겨， 목숨 끊어져 황 
찬에 있소. 운병이 그2c]하니 원망한을 무엿히랴1 鳥類의 으뜸은 봉황이라， 어느 
날 수컷을 앓고 삼년 통안이나 슬퍼하네. 뭇 새들 있지만 짝이 될 수 없네 초라 
한 내 모습 그대를 만나니 빚이 나네- 몸은 멀지만 마음은 기까우니， 이찌 잠시 
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 노래를 마치고 소리 내아 눈물을 흘리며 한중에게 무 
댐으로 함께 기기를 챙했디. 한증。l 말했다， “生파 死는 서로 다른 길이어서 福
기 미칠 것이니 그대의 칭을 들어 줄 수 없소이다." 자옥이 “生死가 다른 길염을 
저도 모르는바 아니나， 지금 한 번 이벨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대는 
제가 귀신이라 당신을 해칠까 두렵습녀까q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하온데 어쩌 
저를 믿지 않으신지요ry" 라고 했다. 한중이 그녀의 델에 감동하여 함께 두덤으로 
들어갔다 자옥은 그와 술잔치를 벨리고 삼일 밤낮을 머 툴리 았으딴서 혼례를 올 
렸디 한중아 니오고자 하는데 그녀는 →낸 쯤 되는 얘珠를 그에게 주띤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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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성도 바렘도 없어졌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오1 폼아나 건강하십시 
오 민약 저의 칩에 가게 된다면 대왕께 경믿를 표하십시오”라고 했다 한중이 
곧장 대왕께 가서 그 일을 말했마 왕이 크게 화를 내며 “니} 딸은 이미 죽었거늠 
그대가 거짓말로 망령을 다럽혀구냐. 0] 明珠는 무댐을 파서 꺼낸 물건연데， 귀 
신야 한 것이라고 하는구나”랴며 곧장 한중을 채포하였다 한중은 자옥의 무덤 
으로 딸려가 하소연하였디. 자옥은 “제가 곧장 기사 왕꺼1 아휠테니 걱정히지미 
싣시오”라고 했디 왕이 봄단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옥이 나타났다 왕은 놓 
라띤서 희비가 교차하였디 그녀에게 “너기 어떻게 살아 났는냐?’‘하니 지옥이 무 
릎을 꿇고 말했다 “예전에 書生인 한증이 저와 결혼을 히려고 했는더l 아버님께 
서 허락하지 않아 치의 맹예가 훼절되고 댐도 끊겨 죽게 되었지요 한중이 먼 곳 
에서 와서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쑤需플 마련해서 무텀에 와 조문을 하 
였습니다 마지막끼지 보이는 그의 정성에 제가 E 동하여 그와 샤로 만내 그어l 거l 
ßJ1~틀 주었습니다. 무덤을 관 것이 아니오니 그플 추궁-하지 말아 주십시오”라 
고 했다 오왕의 부인이 그 말을 튿고 니와 그녀플 안으펴하니 자옥은 연기처떤 
사리 졌다〔吳玉夫差小!x， ε1딘쌓뜨， 年-1→八， 才첸/껑〈美. 童子!韓重， 年十九， 有허띤 티. 
1kj뾰之、 Ti3는{듬問， 許寫~7쫓 重흰4저、F약챔、之間， 따1갖~， 짧:其父핍， æ::j:t婚‘ 王폈1 不與
女. 玉結氣死， *F댐 f꺼之外 三年重歸， 討其ZCff， 父당티王大/젠， 玉紅氣갖E， 已첼옷 
重E펀拉哀↑않b‘ 具람뺑， 往뛰子표띠 玉챔從흥동出， J건重1 %$R5뿜 크숍爾行之後， 令二，t~
從크:jl~求， I효Jú‘克짜大때더 不쥔|別後 J활命奈h! 玉乃左願gEF펴IT디歌티 다JiLJ쉽넌， 北
山張羅. 단됐흙飛‘ 품倒장{可! 종‘欲從君， 슴앓言￥L多 4판옮生}릿、 沒命黃;생 命;Z不;듭、 
寬如21可1 쩌族之쿄， 名댐鳳l훨. • 더 失雄， 三年感、傷 雖有랬鳥， 不옆E드헬 1& 5쿄띔H 
꽃， 逢君뺏光 身j환{J'、j〔i←， 何합펠忘 범:畢， 歡뼈k流{弟， 要i닫還'if 重 EI 死生뿔路 사E 
有尤;침， 不꺼7'Jk (iì 玉EI ， 死生줬路， 콤꺼;知之 然今-別， 永無後뻐 子;1강많我웰Jíl 
而祝子乎? 欲~J.l2!;~끽i， 김품不1ê{，등. 펄!흰其言， 送之還家 玉與之헤;파， 짧三 EI 드夜， 꿇 
솟챔之禮 여칩i:E . 取험난→明혀i而i풍토흩日，~맺잊其名‘ 又視其願， 復{可듬뤘~츄節덤愛 
若至펌家， 致敬大王 펄;명;L[} ， 途짧王， 담請其事; 로大뺑、티， 땀Ý~것E， TIiH융造~(l룹， 
以돼橫亡했. ut不過發家取物i ， 託υ、*i때 趣ijJ重 重뜬脫， 至玉꿇所訴之 玉크 無찢 
今歸白三 王船셈‘ 忽見王1 염rF뜸悲喜， r，，9 딘， 댁청緣↑可션=" 크드院而言되， ff짧生IjF重1 
來求드E:， 大드E不許， 玉名댔義짧， 自致身亡 重從遠遺. 聞玉13 :9[， 故廣맴‘햄"읍家티3 
l팀 1현其第終， 뼈u펴↑Iì!iil.‘ 因;.:JJ'*週之， 不암發家‘， 댐.~'2건推tI3 夫人(돼之， th而抱之， 玉
ilQt떠然)35) 
이 이야기는 부친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귀신(망혼)이 되어 산 남 
35) 千寶， 앞의 책， 449-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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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무템에서 결혼한다는 내용아다. 부친의 완강한 반대로 결흔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이 아야기에만 나오는 부분으로 병흔 이야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병흔 이야기의 핵심은 산 남자와 죽은 여자의 결혼이다. 여기에는 제녀 신화 
의 상징성(죽음3 재생， 생산， 풍요 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들 설화에는 제녀에 거의 상응하는 안물틀이 선택된다. 그녀들은 泰閔王의 
딸C<신도도> ), 雄陽王의 딸 <담생>， 귀족산분의 딸(<현초>， <노충>) 
이다. 그녀들은 모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어 혼(귀신)이 되어 결혼하는 인 
물들이다‘ 이라한 인물들의 死後結婚은 최적의 생의 조건과 충만한 생식력 
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다.36) 때문에 그틀의 죽음의 공간(분 
묘)도 제녀의 죽음과 재생에 상응하듯 불사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단지 天上
이 아닐 뿐 분묘는 불사의 공간인 仙境과 다르지 않다. 분묘를 큰 저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신도도>)이나， 좁衣女子(<신도도>， <노충>)가 있 
다는 점 등은 모두 분묘가 불사의 공간안 선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별의 증물은 그려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珠챔(<담생 > ), 金挑
C<신도도> ), 金t햄(<노충> ), 그리고 선녀하강 이야기에 나오는 f매藥(<두 
난향> ), 箱彩C<현초>) 등의 부장품은 사체의 부패를 막아 불사의 존제로 
재생하게 하려는 욕구의 상정물로， 이는 불사와 재생 의식과 달접한 관련이 
있다 37) 여자가 아이를 낳아 남자에게 양육하게 하는 것C<노충>，<담생>) 
역시 死者가 지상에서 연속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상징성을 대포하고 았다 
36) 엘리아드， 앞의 책， 332쪽 
37) 漢代의 황제나 귀족들의 경우， 珠橋요} 玉댄이 주된 부장품이었는데， 이는 
死者의 不死 의식과 관련이 있다. 周 良<::鍵품南北朝孔記>(中華書局， 
1985년) 6-9쪽 참조. 의복윤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았는터1 ， 고 
대 귀족 겨1층의 장례의식에서 여지가 죽으면 생진의 결혼여l복을 입혔다. 
Hanna rydh, < Seasonal fertility rites and the death cult in scandinavia 
and china>(Bulletine of the Museum of Far Eastem Antíquitíes, ~o.3 ， 
Stockholm. 1931년)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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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에서는 이러한 재생， 영원한 삶의 관념이 분명히 나타나 았다. 노층 
이 무덤에서 혼례를 마치고 나와 최씨의 딸과 다시 만날 때 아래와 같이 서술 
되어 있다. 
헤어진 뒤 사년이 지나 三月 三터에 노충이 물가에서 노니는데 묻가에 갑자 
기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가 니타니더니 가라앉았다 댔다 했다- 그러고는 강 
가에 가까이 다가 왔다 그와 함께 앉았딘 사람들이 모두 다 보았다. 노충이 기 
서 수페 뒤의 문을 여니 최씨의 딸와 세살난 아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다(別後四 
年， 三月三터， 充臨水敵， 忽見水旁有느橋車，1:'沈추浮- 많而近!宇， 同坐皆見 而充
往開車後戶， 見崔]::í;女與드는歲男찬載.)38) 
여기에서 그들이 만냐는 프月 三日은 바로 풍요와 생산의 제의적인 상정 
과 관련 있는 上딘節이다. 따라서 그녀가 이들을 낳았다는 것과， 명혼 이야 
기에서만 나오는 여자가 준 증물을 남자가 저자애사 팔아 많은 돈을 얻는 
것 역시 그것의 상징인 셈이다 
이 병혼 이야기에는 關家 모타프가 부가되어 있다. 이갓은 죽은 여자기­
살아났다는 사건을 사실화한다는 생각에서 나왔을 젓이다. 이는 재생설화의 
핵심 모티프이 기도 한데， 재생설화는 握家을 통해 재생을 획 인하는 것이 핵 
심 서사이다. 그것은 《수신기〉 序에 나오는 “神道가 거짓되지 않음을 밝히 
겠다"(明神道之不說)는 간보의 표명과 부합한다 
요 컨대 명혼 이야기는 분묘에서 결흔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선녀하강 이 
야기와 다르지 않다. 병혼 이야기와 선녀하강 이야기는 동일한 계통에서 나 
온 것이다 즉 이 초기 선경설화는 결흔하지 못하고 죽은 뒤 재생하여 남자 
와 결흔하는 이야기로， 어런 나이로 죽은 女神들의 재생， 인간과의 사땅， 그 
리고 이별을 축으로 하는 신화에 가깝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생， 생산， 풍 
요외- 같은 신화제의적인 요소가 강조된다. 또한 선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38) 千寶， 앞의 책， 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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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신화의 상징적인 세계에 보다 접근해 
있다. 선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곳을 인간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선경 
설화는 이보다 조금 뒤인 東품 후반기부터 출현한다. 
W 
본격적인 션경설회의 출현은 동진 후기 i同짧이라는 공간이 탄생되면서부 
터이다. 이 동굴은 선녀하강 이야기나 병혼 이야기에 나타나지 않은， 인간세 
상과 동떨어진 別빠界의 공간 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간의 이상세 
계의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상세계로서의 공간은 신회에서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그 공간이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괴는 큰 차이가 있디 
최초의 동굳은 이-마도 〈산해경》에 나오는 西王母가 거주하는 洞칸일 것 
이다 39) 동진 이후에 출현한 동굴은 이 신성한 공간의 이미지를 갖고 탄생 
하였을 것이다. 이 선경 공간의 출현은 고대인들의 山鐵뿜拜와 관련이 깊다. 
산악은 일반적으로 天界와 연결되는 神들이 사는 곳이며， 연간이 동경하는 
낙원이다 〈산해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산은 이런 의미에서 聖山으로서 
숭배의 대상01 된다，40) 이라한 산악 숭배에 의해 〈史記/> <封輝書>에는 
나오는 逢泰， 方것~， 輝洲 三神山이나， 이외 五꽤山， 十洲三島 등이 시대에 따 
라 나오면서 선경이 다양하게 되었다，41) 
이 중 산 속의 동굴이 처음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았는 공간으로 등장한 
39) 鄭在書 譯注， 앞의 책， 312쪽 
40) 鄭在書， 앞의 책， 92-94쪽 참조 
41) 王國良， 앞의 책， 265-2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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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이는 인간의 지리 공간에 대한 관념이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탄하 
면， 이전까지는 선경이 단지 추상적인 지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밟 
고 지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이 된 것이다. 선경이 구체적인 공간이변서 
서사의 공간으로 탄생하께 되었다는 사실은 소설의 역사에 있어 큰 변화임 
이 분벙하다 
이러한 구처l 적인 공간으로서의 동팔 출현윤 동진 이후의 시대적， 정신적 
인 성 격과 무관하지 않다. 六朝時代는 門閒팝族社會였다. 개 연의 선분은 갤 
저히 가문과 문볕에 의해 규정되었다- 병망있는 기문 태생은 처음부터 관직 
의 독점과 세습권을 반자통적으로 부여받는 정치적 법제적인 득권을 누린 
수 있었다 42) 이라한 문벨체제는 동진 시끼에 이트라 가장 심하였다 동잔 
후기에 일어년 違敎의 힌 31}인 」二淸派에서는 총교적으로 이라힌 문벌제도약 
산분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멍하였는데， 이것이 동굴의 출현과 밀접힌 관련 
이 었다，~員語》애 설정된 서1 공간인 •"D 37-, }、I해W， 鬼%가 바로 그것이다­
이 씨 공간은 현실사회의 신분질서와 유사하게 살정된 공간이디 선겨]는 지i 
일 위이며‘ 그 중간은 인간계， 귀계는 제일 아래로 그 등급이 정해져 있다，43) 
선계는 산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36개의 l何天이 있으며 산 중의 동굴에 산 
재되어 였다 44) 그리고 귀계는 北方 海上의 羅싼G山에 있다 45) 이 선겨l와 귀 
겨} 얀에서도 역시 신분의 윈제가 존재한다. 그라나 이 허구적인 꽁간은 현실 
세계의 그것과는 다르다. 여기에서는 현실에서처탬 문벌에 익해 인간이 산 
42) 서울대학교동양샤희연구설 편，~강좌중국사>> 2, 지삭산업시→， 1991 년， 24 
죠즈 
• 7 
43) 1';員語〉 흉 16 ， <1짧 j핵1랬> 第2 注， “此뼈顯中， 용ß품有드三部'i'놓*6'녕힘類 tß ， 上
띤 11善， 中맨人， 下맨명， "( <f;:道藏要籍選刊>> (4), 上海퍼籍lli版社， 1989년) 
44) 1';쉴뽑〉 卷 11 ， <흙神樞> 第1 ， “大天之內有地다]之洞天三十六所" 卷 11-14 
卷익 내용‘ 
45) 1';員請〉 卷15 ， <顧l뼈j하> 第l “羅맨~t11在~tñ쫓J1Il.“‘ 이 부분의 注에 歸뺀P 
iJ-I은 ~ti펀 가은데에 있디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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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나 귀계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人聞 個人의 倫理뺨에 기초하여 선저l 니­
귀게로 보내지가 때문이다‘ 선계냐 귀제에서도 또한 개인의 功過에 의해 언 
제든지 산계에서 귀제로j 귀계에서 산겨}로 이;똥이 가능하다 이 러한 허구적 
인 공간의 살정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신분질서 해소의 종교적인 표현이다. 
동굴의 출현은 이러한 당사의 시대적인 질곡을 똘파하기 위해 상청파에서 
넬견한 허구적 인 공간인 36洞天에서 비롯된다 4이 동굴은 현실세계의 도피처 
이자 이상적안 공간이다 이 공간은 이제 신회나 초기 선경설화에서의 재생 
과 생산의 공간과는 거리가 었다. 
〈授神後記〉 권 1에는 〈挑花源記>를 바롯하여 동굴이야기들이 여러 편 
나온다. 모두 凡人인 담자가 별세계를 경험하고 그곳을 나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면 무명의 인물이다 평범한 안 
물이라는 점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많다. 그들은 <도화원기 >에 
나오는 시대와 무관하게 살고 았는 사람듬이나 장기 놀이를 하는 신선틀을 
동굴 속에서 만난다. 그들은 동굴에서 §짧鴻을 띤힐 수도 있다.47) 동굴에 셔는 
시간이 현세와 다르게 진행되며， 그곳을 나오면 현서l의 시간은 염창나게 지 
냐가버리고 모든 것이 변해았다 43) 동굴은 현삼에서 충족되지 않는 갓을 해 
결해 주며， 연락과 즐거웅을 주는 공간의 표상인 것이다. 이 통굴은 재생과 
풍요의 신화적인 공간이 아니라 범인들의 願뿔 충족의 공간이다. 그래서 범 
46) 상청파 빚 세 공간의 설정과 시대적인 관재에 대한 더 구체적안 논의로는 
Michel Strickmann의 <The Mao Shan Revelations: Taoism and the 
Aristocracy > ( ~T‘ oung Pao)> Vol. LXlII, 1, 1977년)， 神像淑子의 < 쉴話 
~:-: "Jμτ > (上)( <::名古屋大學敎養部紀夢)> 30, 1986년)， 都찢品子의 <南
人寒門寒人σ)宗敎的想、像力，~=- "'"J 1.，、 τ >(~東洋史冊究§ 저]47권 2호， 1988년) 
을챔고바람 
47) 1웹뺨‘ {또紹)짧 校注， <::t명神後記)>(中華書局， 1988년) 2條， 劉義慶，<::뼈明 
錄)>(챔j고， <::'1:친 /J 、5없힘沈)> (上 . T), 新藝出版社， 19701년) 38條
48) 쩔Ij義慶， 위의 책， 3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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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들은 동굴을 나와서 다시 그곳을 찾고， 신선처 럼 장생을 바라거나 신선이 
되기를 바란다.49) 이러한 의미에서 그곳은 인간의 영원한 이상향이다- 때문 
에 그 선경은 절벽이거나 매우 협소한 다리를 지나는 등 인간세계와는 隔組
되어 았고， 인간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50) 여기는 선션이 머무는 
공간이며， 인간들의 영원한 동경의 세계이다. 
선경설화로는 <劉最 .1l7ï:筆>， <黃原>， <꿇相 • 根碩> 세 이야기가 전 
한다.51) 이 이야기들은 모두 범인인 남자가 우연히 동굴에 들어가 산녀와 
사땅을 나누고 다시 나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 역시 남자와 선녀 
의 결혼(사랑)과 이별이다. 이들 중 〈황원>을 예로 살펴보자. 
漢나라 때 太山에 사는 황원이 날이 밝아 문을 여니 뜻밖에 품* 한마리가 문 
밖에 엎드려 지키고 있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와 똑 같았다 황원은 그 개 
를 줄로 묶어 이웃사람을 따라 수렴을 나갔다 날이 저붙어 사슴 한 마리기 나티 
나샤 곧 개를 풀었는데， 그 개는 너무 느라게 달려가고， 황원은 전력을 다해 뒤 
따라가도 끝내 따라 잡을 수 없었다 몇 리를 가다 보니 한 굴이 나타났다. 백여 
보 정도 결어 들어가니 평탄한 길에 회나무와 버드나무가 담을 따라 빙 둘러 즐 
비하게 심어져 있었다 황원이 개를 따라 그 문에 들어 가니 수십 칸의 방이 이 
어져 있었디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아름답기 그지 없고 매우 고운 옷을 입 
고 있었으며， 어떤 여자는 거문고를 타고 어떤 여자들은 장기놀이틀 하고 있었 
다. 북각에 이르니 세 칸의 집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지키고서 뭔가를 섣피고 있 
는 듯하다가 황원을 보고는 서로 웃으면서 “이 청견이 妙音의 신랑을 데려왔구 
나1"라고 하면서 한 사람은 그곳에 머불고， 한 사렴은 누각 안으로 들어갔다 잠 
시 뒤 네 명의 하녀가 나오더니 太質失人이 황원에게 전하라고 한다띤서 “결흔 
할 나이가 다 된 한 여자가 있는데， 당신의 부인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고 
49) I쩌뺨， 앞의 책， 2條， 3條， 5條， 6條， 劉義慶， 위의 책， 62條
50) I쩌濟， 위의 책， 3條， 劉義優， 위의 책， 38條， 62條
51) 劉義慶， 위의 책， 38條， 46條， 쩌껴쩔， 위의 책， 3條， 동굴을 선정으로 한 최초 
의 이야기는 아마도 《열선전〉에 나오는 돼子의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된 
다. 이 이야기는， 한자가 동굴로 들어가 자신의 죽은 부인을 만나 그녀에게 
符댐과 藥을 받고 돌아 온다는 내용이다 쩔IJ向 擺， 앞의 잭， 68條 그라나 
이 이야기에서는 선경설화의 핵심인 선녀와의 결혼 모티프가 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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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날아 어두워지자 그녀들이 황원을 떼라고 안으로 들어 갔다 그 얀에는 남 
향의 대청이 있고， 그 대청 앞에는 연못이 있으며 연못 안에는 누대가 있었다 
누대의 네 모서리에는 조그마한 동굴이 있고， 그 안에는 벚이 있어 휘장과 자리 
틀 비추고 았었다‘ 묘픔의 얼굴은 빼어냐게 아랴따웠고 그 λl네들 역서 예했다. 
혼례를 마친 뒤 예전처텀 즐기며 갔다. 며칠야 지나 황원이 집에 전감을 하려고 
잠시 돌아가려 하나， 묘음이 ‘인간과 神은 다른 길 압니다. 본래 오래 며불 수기 
없지요”라고 했다 다음날이 되어 個玉을 풀어 주며 해어지는데 계단을 마주하 
여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깊은 사령과 공경 
을 보이변샤 “만약 제가 그랴우사면 삼월 초하루에 짧JJX하시면 휩니다”고 했다 
네 시녀는 그를 문밖까지 전송하고， 그는 반나절 걸려 집에 돌아 왔다. 그는 그 
일을 생각하고는 황흔해 했다. 매번 그 겨일이 되면 향상 하늘 위에 나는 듯한 
수레가 니타났다(漢時太山黃原， 平묘開門， 忽有-좁夫， 在門外{}i:守， 備如家養. J폈 
細:;k:， 隨싫F里繼， 13 壘깃， 見-→團， 便放大，:;k:行甚i屬， 原紙力逢終不及. 行數里， 至→
,/\, 入百餘步， 忽有平觸塊柳71]植， 行;뽑i멘ffî 原隨t入門， 것11房碼戶可有數 「間， 皆
女子， 쫓容없뼈， 衣楚應麗， 或辦、琴줬， 或執{專春. 至~t關， 有三間屋， 二人{량直， 若有
所{司 見原相視而笑， 此춤￡所致妙音챔也 →人留， 人入聞， 須햇， 有四輔，':l:j， 稱
太쉴夫人自黃郞， 有-女리弱拜， 홍數應寫君網. 염￡幕， iJ I 原入內， 內有i춰向掌， 월前 
有f따 池'*'有臺， 憂四角有낀~Rí1:， í1:中有光빼唯席， 妙音容色被겠" {총쨌亦美 交禮
æt뭘" 훌寢如舊. 經數日 , .1Jj(欲暫還報家， 妙音日人神異道， 本非久勢 至明 日 , 解뻐 
分俠， 臨F홉佛i四， 後會無期， 深加愛敬， 若能相思， 至三껴브， PJ 修짧‘앓. 四뺑?送냄門， 
半H 至家 情念洗찜、 每至其期， 常見空며有輪E률용증驚若飛.)52) 
위의 아야기는 범인 황원이 우연히 개를 따라 동굴로 들어갔다가 묘음이 
라는 선녀를 만나 사랑을 냐누고 다시 헤어진다는 줍거리이다. 선녀를 만나 
사량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섬이다. 산녀와의 만남은 필연 
적이어서 그틀 둘 사이는 이미 결혼이 정해져 있고， 그들은 이전에 결혼한 사 
이처럼 합방을 한다. 이것은 다른 두 아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유 
신 • 완조>의 아야기에서는 선녀들이 유신 • 완조기 온 것을 반기면서 “너의 
신랑이 온 것을 축하한다"(賞방짧來)53)고 하며 잠자리를 함께 하고，<원상 • 
근석 >에서도 역시 “일찍이 당신들이 오기를 바랬습니다"(뿜뿔밟來)， “선랑 
52) 劉義慶， 위의 책， 250-251쪽 
53) 劉義慶， 위 의 책，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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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염게 되었다，"(得增)54)고 한다.55) 야처럼 이들의 만남은 天定에 의해 이루 
어진다 아것은， 61 선녀들이 초기의 선경설화에 나오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여자들과 동일한 성격의 얀물01 라는 점을 말한다. 여가에서의 변화라변 
초기의 설경설화에서는 서광모냐 천제가 결혼의 중개자였다면， 이 이야기들 
에서는 그라한 중개자가 냐타냐지 않고 동붙이 등장한다. 즉 이 동불의 안내 
혹은 중개로 남녀가 갤합을 하게 된다. 
이 선펴들 역시 亡塊이기 때문에 남자와 펼연적으로 이별을 한다 〈황원> 
에서 ‘人神異道’는 바로 그젓을 나타내는 말이다 56) 선녀를 다시 만내지 위 
해서는 <황원>에서처람 제사를 지내거나， <원상 · 근석>에서처럼 죽어 
P解{띠이 되어야 한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초기 선경설회인 <두난향>에 
도 나오는 것이나， 시해선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처음 내타난다. 이는 초기 
선경설화에 나타나는 불사나 재생의 신화적 상징성이 선정에 대한 인간의 통 
경으로 다소 변회되었다는 것을 뜻힌다 
위의 선경설화는 우선 동굴이라는 공간이 이야기의 주된 서시 공간이 되 
었다. 그곳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영원히 다시 젖을 수 없는 
이상향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평범한 남자이 
고‘ 그는 그 사계를 동;영한다. 그 세계는 선녀들이 사는 선성세페이다. 
이라헌- 선경설화는 힘 傳奇에 이르면 그 양상이 많이 변한다. 그 변화에 펌 
代보다 조금 이른 사가에 나온 선경설화인 <劉子때J> ， <蕭總>， <劉導)5기 
54) I빼뺨， 앞의 책， 2쪽 
55) ò1 두 이야기에는 섣녀가 각각 두 병이 내오는더]， 이는 선화에서부터 비풋 
된 것으로 보인다 注 8) , 23)을 참고 바람 
56) <자옥>에서는 ‘生死윗路’로 나온다. 
5기 이 셰 。l얘기는 〈第샌銀〉에 수록되어 있다. 이 〈궁괴록〉은 |휩代에 나 
온 잣으로 추정된디. ZF깡”면생，<{혐려D志怪/j、說몇:J;(南開大學出版社， 1984년) 
452쪽. 이히 세 이야끼의 인용 은 李劍國， <{f합1패志怪小說輯釋:J;(文벚哲出 
版.ifd::， 1987년)에 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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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디; 
이 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녀들 역시 모두 망혼얀데， 위의 이야기블보다 
더 뚜렷하게 냐타난다.<소총>에서는 “소총이 산을 내려와 몇 발자국을 가 
다 어제 갔던 곳을 돌아 보니 Æ山神女의 洞關였다Y總下山數步， 꼈명顧7힘處， 
챙是Æ山神女之洞)58) ， <유자경>에서는 “자정이 어느날 그곳(康王朝)을 방 
문했더니 蘭 중에 두 여신의 題1象이 보였다"(子聊-티 짧之， 見關中6텀캘쩔느女 
神)59)고 서술되어 았다 이들의 만남은 宿緣60)이며， 이별에는 충물이 남자에 
게 주어진다. 
이 시l 이야기에는 위의 선경설화와 다른 점이 있다. 남자가 범인이 아니 
라 文士로 바뀌였고，61) 선경과 현실세계의 공간적인 거리도 다소 가까워지 
고 있다. 천상， 선경과 동일한 분묘， 그리고 인간세계와는 격리된 공간에 션 
디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녀들은 현실세계와 가까운 공간에 살고 있 
다. 그러므로 이 이전의 선경설화에 나타나는 재생 의식이나 신선적인 성격 
도 여기서는 자연히 약화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庸代에 이르면 더 구체적으 
로 드러나고 그 양상도 많이 변한다. 
58) 위의 책， 690쭉 
59) 위의 책， 686쪽 
60) <유자경〉， “今者與郞쫓合， 亦是因緣"， <소총>， “今與郞찢合， 亦有因由"
61) <유자정>， “少好學， 第志無i卷’‘，<소총>， “總少寫太祖tJ文學見重" <유 
도 >, “導好學罵志， 專動經籍”
